
1990년대 후반부터 벤처기업에 대한 엄청난 지원과 투자를 통해 산업

의 뿌리를 튼실히 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결과 벤처기업이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기술개발보다는 각종 게이트로 대변되는 일부

유사 벤처들의 그릇된 행태로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린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짧은 영광과 긴 상처를 통해 벤처기업의 자생력이 의문받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 우선 벤처기업은 21세기를 지탱해 가야할

중요한 국가기반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벤처기업도 지방화해야 한다. 현재 벤처기업은 전체기업의 69.6%가 서울에 있고, 특히 IT

부문은 84.3%에 이른다. 이 수치는 지나치게 서울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모든 산

업이 그러하듯이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에 벤처가 예외일 수는 없다.

둘째, 효율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지원체제를 구축해야한다. 기관간 자존심∙업무영역 논란∙중

복지원문제 등이 왜 발생했는가를 생각하면 네트워킹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의 형식적인 네트워킹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조직간 실질적인 지원 네트워킹을 구축

하고 가동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즉 각 지원기능들이 제 각각으로 분산되어 있

는 상황에서는 인위적으로 실리콘밸리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벤처기업을 선택∙육성해야 한다. 스위스 IMD의 1977~2000

년까지의 국제화 수준 국가경쟁력 지표 중‘벤처기업이 정부 개입없이 외국업체와 협상할 수 있

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에서 우리 나라는 39~45위, 마지막 그룹에 속한다. 이제는 국가경쟁력

과 괴리된 벤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혁신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라는 본래의 미션에 충실하는 것만이

신뢰와 자생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벤처기업인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점이다.

기술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외부의 환경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아울러 건전한 기업윤리 역

시 벤처기업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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